
 

 

주민주민주민주민    발의안발의안발의안발의안 8 8 8 8번에번에번에번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천주교천주교천주교천주교    주교회의주교회의주교회의주교회의    성명서성명서성명서성명서    결혼의 정의를 재 정립하기위한 헌법 개정안 2008년 8월 1일  
“오직 남녀 간의 완전하고 변치않는 사랑만이 모든 인류의 가정이 될수있는 공동체의 근간으로 작용할수 있다.” -2006년 5월 11일 결혼과 가정에 관한 요한 바오로 2세 연구소 에서 행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연설 중에서    주민발의안 8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논점은 교회와 정부에 앞서서 존재해왔고 오래되었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인적 제도인 “결혼”이라는 주제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처럼 결혼제도는 사회가 안정적이고 번창하고 또한 서로 친교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것 입니다. 비록 문화적 차이는 존재해왔지만 결혼제도가 인종 번식과 인류의 존속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2008년 5월 15일에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전의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하였읍니다. 이것은 공공 정책에 있어서 급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리 사회에 많



 

 

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 이 판정은 결혼제도의 생리적, 유기체적인 현실과 그것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법 제도에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경시하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이해를 무시하고있다. - 이 판정은 결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18세 이상의 성인들 간의 계약적인 관계인 “동반적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더 이상 어린이는 이 제도의 핵심적인 사회적 구성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앙의 교사인 우리들은 성서의 계시와 지혜로운 교회의 전통과 많은 성인 성녀들의 경험과 예지를 빌어 그리고 또한 보편적인 이성에 비추어 모든 신앙깊은 천주교 신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권유합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1603장과 1604장에서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읍니다. 



 

 

“하느님 자신이 결혼제도를 세우셨다. 인간이 창조주의 손에의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결혼의 소명을 뜻하는 것이다. 결혼제도가 세기에 걸처 여러가지 문화적, 사회구조적 또 영성적 경향의 변화를 겪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제도가 아니다. 인간 개인뿐아니라 인간사회나 그리스도교 공동체 모두의 안녕은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의 건강상태와 긴밀하게 결합되어있다.”  우리 주교들은 이 모든것을 감안하여 캘리포니아의 천주교 신자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결혼제도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동성결합은 이성결합과 같지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여자의 결혼은 단지 자연의 의도인 양성간의 보충적인 역활만을 내포하는것이 아니라 생명 번식을 위한 능력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결혼관계안에 태어나고 양쪽부모에의해 양육되는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는 독신인 부모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바치는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둘째, 우리는 결혼제도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로써 인간성이 완성되고 풍부해지며 영구화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으로 결합할때 그들은 새로운 인간생명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로 자기자신들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어떤 다른결합도, 그것이 관련자들에게 안정과 동반자관계를 제공해줄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결혼제도만이 인간 문명의 원천이며 모든인류의 가정인 이 사회의 근간이 되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의 반영이므로 이를 지지해야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모두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존엄성을 가지는 하느님의 자녀라는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견지함에 있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경우에도 그들을 비난해서는 않됩니다.  넷째, 우리는 인류가족의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써 주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기위해 노력을 경주해야합니다. 오는 11월 투표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된다” 라는내용의 주민발의안 8번이 상정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결혼에대한 전통적이고 합리적인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고 어떤다른 계약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한혜택도 손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민발의안 8번의 통과를 위하여 가톨릭 신자들의 재정적 지원과 자원봉사를 요망하며 11월 투표에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여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